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심사평

  응모된 40여 편의 서평을 읽으며 즐거움과 아쉬움이 교차했다. 

선정된 책들의 분야와 난이도가 제각각이어서 제출된 서평에 대

한 일정한 기준을 정하긴 쉽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제출된 글의 

완성도를 통해 평가하는 것이 이러한 응모전 심사에서는 가장 중

요한 일일 것이다. 

  책의 내용을 얼마나 잘 이해하는가의 문제는 자신이 읽은 책

을, 그리고 책을 읽으며, 또 읽고 난 후 생각하게 된 것을 자신의 

문장으로 얼마나 잘 만들 수 있는가에서 결정된다. 짧은 서평에

서 구구하게 이 책을 선택하게 된 이유나 계기 등을 말할 필요까

지는 없고, 또 주최측에 대한 감사의 표시 따위도 삼가야 할 내

용이다. 물론 제출된 글 가운데는 긴 분량의 것들도 간혹 있었으

나 책의 내용과 자신의 생각을 명쾌히 드러내는 데는 이르지 못

하였다. 

  글을 쓰는 사람은 자신이 말하고자 하는 바의 내용을 얼마나 

숙지하고 있는지 스스로 돌아봐야 한다. 그런 다음에야 비로소 

읽는 사람에게 잘 전달될 수 있는 글을 쓸 수 있다. 책의 내용을 

잘 이해하기 위해 애써야 하는 것이 첫 번째 단계라면 이를 자신

의 문장으로 잘 만드는 것이 두 번째 단계이다. 정확한 문장을 

쓸 수 있을 때에야 비로소 정확한 생각에 이르게 된다. 막연하게 

아는 내용, 어디선가 들어서 알게 된 내용은 제 앎이 될 수 없다. 

제 앎이 될 수 없는 글이 좋은 글이 될 수 없음은 불문가지이다.

 서평 대회에 글을 내어본 학생들은 자신의 생각을 문장으로 만

들어 보려는 노력을 해보았으니 제 생각을 마련하기 위한 기초 

작업을 해보았다고 할 수 있겠다. 수상자에게는 축하를, 그렇지 

못한 이들에게는 계속 열심히 읽고 생각하라는 격려를 보낸다. 

아울러 응모작들의 수준이나 참여의 확대를 위해 도서관이 각별

한 노력을 기울이길 바란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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